
한국호텔관광학회 호텔관광연구 2021 제23권 제3호 (통권88호) pp.34-52 https://doi.org/10.31667/jhts.2021.9.88.34

34
ⓒ 2021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www.akht.or.kr

Journal of Hospitality & Tourism 
Studies

The Academy of Korea Hospitality & Tourism

빅데이터를 활용한 10년간의 숲길 관련 블로그ㆍ카페 이용자 인식분석

An analysis of user perception regarding trail related cafes and blogs using big data
collected over 10 years
김근현*ㆍ이수광**
Kim, Geun-HyeonㆍLee, Su-Gwang

*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석사연구원, kimgh0307@korea.kr, 관심분야: 여가관광, 빅데이터
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임업연구사, i820316@korea.kr, 관심분야: 숲길, 산림관광(교신저자)

요약 핵심용어

본 연구는 숲길 정책 추진 이후 10년간(2011∼2020)의 네이버와 다음의 숲길 관련 블로그ㆍ카페 글을 기

반으로 이용자가 숲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과 프레임을 분석하여 향후 숲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단어빈도, N그램, 2-way워드트리, CONCOR 분석결과 

2011∼2014년 기간에는 ‘정상’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2015년부터는‘산행’이 나타났다. 이는 숲

길이 정상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닌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

한 ‘카페, 맛집’ 단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숲길은 걷는 동적형태 뿐만 아니라 커피를 마시거나 음

식을 먹을 수 있는 식음문화가 가능한 소비형태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숲길과 지역

주변 인프라를 연계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의 경우 ‘없다’의 단어빈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숲길에 사람이 없어서 좋다’로 해석되었다. 이는 숲길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

해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종합적으로 숲길은 식

음문화를 즐길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 코로나19와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융복합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숲길인식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관광과 접목하여 분석하였

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향후 숲길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숲길,

숲길인식,

관광,

텍스트 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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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자연경관을 즐기며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숲길에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단순히 등산 활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림에 

대한 생태ㆍ역사를 배우고 문화 체험을 하며 경관을 즐기고 건강증진까지 할 수 있는 복합기능의 수평적 개념으로 숲길에서 

걷는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오태봉 등, 2018). 숲길은 신체적 건강과 지역의 문화를 체험하고 공유하는 자원과 연결고리를 제공함

에 따라 숲길 이용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최영석 등, 2017). 이러한 이용객의 요구로 정상 정복 위주인 등산 활동의 

틀에서 벗어나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으며 체험하는 수평적 개념의 걷기 활동으로 전환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산

림청, 2011). 이에 따라 2011년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개정을 통해 숲길을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해 산림에 조성한 길’로 기존의 등산 활동에서 확대하여 정의하였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0). 

국민의 여가문화 향유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숲길 인프라 조성과 홍보는 도보여행 수요 증가뿐 아니라 도보여행에 

대한 인식의 전환 등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동시에 성장시키고자 하였다(이미경ㆍ박한우, 2020). ‘2018년 걷기여행길 이용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걷기여행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전 연령층이 걷기여행에 참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한국관광공사, 2019). 숲길 걷기가 집중력 향상, 정서안정 등의 효과가 규명됨에 따라 여성, 노인층 등 참여 연령대가 다양해지

고 있다(김소연ㆍ최정기, 2020). 또한 한국관광공사에서 코로나19 시대의 관광행태를 KT 통신데이터 군집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인문ㆍ쇼핑관광지는 2019년 대비 감소하였고, 자연관광지 방문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21b).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관광을 선호하는 자연친화형 여행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약 4천 

300만 명이 지리산, 북한산 등 유명산을 탐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에 대한 관심, 도보여행 혹은 걷기여행에 대한 사회문화적 관심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지만 학술적 관심은 미흡한 실정이다. 

국내에서 숲길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2000년대 후반부터 걷기여행에 대한 학술연구가 진행되어왔지만, 대부분 

특정 탐방로를 주제로 한 연구로 제한되어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걷기여행자 특성과 여행길 이용행태 파악을 위해 관광객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 전국민 온라인 조사, 표적집단 등 전국 단위 이용자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걷기여행길에 대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분석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한국관광공사, 2021a). 숲길에 관한 기존의 

인식분석 연구들은 설문을 통한 연구로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대상의 수, 집단, 기간 등이 한정되어 있었다. 

최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 행태나 이용분석 연구에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은 자연어로 구성된 거대한 

비정형의 텍스트 뭉치를 분석하여 추출하고자 하는 패턴 또는 관계를 도출하는 정량적 기법이고 여러 분야의 연구에서 활용되고 

있다(윤홍근, 2013). 

관광학 분야에서 숲길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하며, 주로 산림자원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만족도 설문조사 연구가 대부분으

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숲길에 대한 인식 조사를 

네이버와 다음 카페ㆍ블로그에 업로드 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텍스톰(Textom)과 의미연결망 분석이 가능한 Ucinet을 

통해 분석하였다. ‘숲길’ 키워드로 10년간의 숲길 정책 추진 이후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ㆍ카페 이용객이 숲길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대응하고 있는지 관점을 파악하고 프레임을 분석하여 향후 숲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숲길ㆍ관광 관련 선행연구

이전까지 분석이 난해하다고 여겨졌던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에 대한 분석이 정보처리 기술 발달로 가능해지면서 텍스트 

마이닝은 새로운 시야를 제시하고 있다(김승우ㆍ김남규, 2014). 지금까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숲길과 관광이 관련된 선행연

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성희ㆍ손용훈(2018)은 태안국립공원을 방문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경관인식 특징을 살펴보

기 위해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를 대상으로 ‘태안 여행’을 키워드로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 태안과 관련된 세 곳을 대상으로 

장소, 경관이미지, 기타로 구분하였다. 블로그 내용을 통한 경관분석은 다수의 경험ㆍ인식을 분석하여 실제 이용자가 느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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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체험을 이해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작성자의 기억이나 인식이 증폭되거나 왜곡될 수 있다는 한계로 향후 장소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박경원(2019)은 ‘성수동’에 대한 네이버 블로그와 뉴스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분석 한 결과 ‘카페’와 ‘맛집’ 그룹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행사와 관련된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성수동에서 카페, 식당 등 요식업이 발달하면서 많은 소비자가 

방문하게 되었고,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문화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분석 시 ‘성수동’

을 주제어로 추출된 단어빈도 상위 50위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성수동 전체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김세령 등(2019)은 연남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경험 변화 추이 파악을 ‘경의선숲길’의 조성 전후 시점으로 네이버 블로그 

텍스트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남동 관련 키워드가 소수로 치중된 형식에서 다수의 키워드로 골고루 언급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단순 식문화에서 다차원적인 방면으로 소비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정제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진 기준이지만, 연구자의 주관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이현정ㆍ안병철(2020)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이용자 인식분석을 위하여 ‘부안+마실길’과 ‘군산+구불길’

을 키워드로 하여 네이버ㆍ다음 블로그, 카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걷다’가 상위 키워드로 도출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카페’, ‘맛집’이 새롭게 등장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최근 몇 년간 탐방로 방문객들이 맛집과 분위기가 좋은 카페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존 환경부에서 지정한 탐방로 본래 이름인 군산 금강 생태문화탐방로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지자체에서 지정한 ‘구불길’ 관련 데이터를 수집하여 의견을 반영한 

점을 한계라고 하였다. 

우경숙ㆍ서주환(2020a)은 2000년∼2018년 검색엔진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 제목과 원문 주제어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공원’ 

이용행태 특성의 시계열 분석에서 도시공원은 산책, 휴식 등 역할을 뛰어넘어 시대적 트렌드가 반영되고 소비 성향이 나타나는 

놀이공간으로 변화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행태를 ‘동적행태(걷다, 타다)’, ‘에너지원 행태(먹다, 마시다)’, ‘정보통신서비스 

행태(찍다)’로 구분하여 시기별로 상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요 행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은 최근 줄임말, 해시태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문자를 수집과정에서 제외함으로써 특정 현상을 반영할 수 없었다고 

하였다.

채진해 등(2020)은 산림형, 수변형, 선형, 근린공원형으로 4가지 유형으로 각각 2개의 공원을 선정하여 관심도와 이용행태를 

연구한 결과 향후 자연성과 개방성이 강한 공원 중심으로 공원에 대한 관심도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행태 또한 

자연경관 및 개인적 활동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연구의 한계점은 블로그만을 자료로 

분석함으로써 공원에서 이루어지는 시민들의 행태와 요구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위 선행연구들의 경우 주로 이용행태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바탕으로 숲길에 

대한 인식을 이용행태와 이에 따르는 하위요인들에 대해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여 각 단어들 간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연관된 

단어들끼리 어떻게 군집되는지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2. 단어빈도 분석 

Julia & David(2019)에 의하면 단어빈도 분석이란 단어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척도 중 한가지로 문서에 단어가 얼마나 자주 

도출되는가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단어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은 정제데이터 내에 해당 단어가 등장하는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텍스톰, 2020). 

노희경ㆍ채의근(2019)은 북한관광에 대한 인식을 단어빈도 분석한 결과 남한, 중국, 미국 등 국제적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게 산출되었다. 이는 북한관광을 인식함에 있어 국제적 영향관계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의 

한계로는 추출된 텍스트를 통해 긍정, 부정 인식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텍스트를 활용하여 계량적 연구와 연계한다면 

명확한 실증연구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송성진 등(2021)은 단어빈도-역문서 빈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고, 내추럴 와인과 관련되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키워드 

25개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소비자들은 와인의 맛과 향의 가치보다 내추럴 와인이 가지는 가치에 소비하고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

다. 연구의 한계로는 정제과정 중 빈도단어들이 통일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었다는 점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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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단어빈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상위 30위까지 단어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3. N그램 분석 

N그램 분석이란 데이터에서 2개의 단어가 연쇄적으로 표현된 횟수를 기록한 값으로 단어1과 단어2의 빈도가 높다는 것은 

두 단어가 나란히 빈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텍스톰, 2020). 이정수 등(2020)은 N그램 분석을 통해 단어빈도에서 수집하지 

못했던 단어와 단어 간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였다. ‘걷다→좋다’가 연결되는 것은 숲길에서 걷는 것이 왜 좋은지에 

대한 분석과 걷기 효과의 심층적 검증을 통해 일반적인 걷는 길과 차별점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경숙ㆍ서주환(2020b)은 N그램 분석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공 다중이용시설 집단적 활동이 

제한되면서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서울 7017이 산책하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계점으로는 블로그를 

이용하는 이용객 의견을 토대로 분석하여 모든 의견을 대표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4. 2-way 워드트리 분석

John(2015)은 2-way 워드트리란 단어 간의 관계에 있어 핵심 단어를 표시해 주는 기능이라고 하였다. 이수광 등(2021)은 

2020년 도출된 언론기사를 토대로 2-way 워드트리 기법을 통해 ‘코로나19’와 연결 강도가 50이상인 단어를 도출하였고, 결과는 

‘시대’와 ‘지치(다)’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시대 단어를 자세히 살펴본 결과 코로나 시대에 여행, 관광과 관련된 맞춤형 관광, 

자연휴양림, 숲 단어가 출현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지치(다)와 관련된 단어는 몸, 마음, 치유 등이 나타났으며, 숲길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5. CONCOR 분석

구조적 등위성은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동일한 관계패턴을 가지는 경우를 뜻하며, 유사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그룹화하고 그룹 간의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다(최강화, 2021). 이진규 등(2020)의 산림관광지로서 

인제 자작나무 숲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인식 연구에서 CONCOR 분석을 한 결과 ‘인제’와 연관된 ‘자작나무숲’, ‘원대리’ 

등으로 구성된 클러스터가 대표적으로 도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인제 자작나무 숲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에게 가을과 겨울에 

사진을 찍으러 가는 여행지로 인식되고 있으며, 감정적으로는 ‘아름답다’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다고 하였다. 인제 자작나무 

숲과 연관된 관광지로는 속초와 홍천 등이 도출되었다. 한계점으로는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ㆍ카페 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향후 연구에는 언론기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원지영ㆍ박경열(2021)의 연구에서 CONCOR 분석을 한 결과 문화관광축제, 방문객 만족도, 경제적 효과로 군집되었고, 이후 

방문객과 만족이 각각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여 문화관광축제, 마케팅 전략, 및 참가 경험으로 연구주제가 확장되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방문행태와 마케팅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정 분야에 편중되어 있다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CONCOR 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10년간의 숲길에 대한 주요 포털 이용객의 인식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방법

숲길에 대한 소셜미디어 이용자 인식분석을 위해 <그림 1>과 같이 데이터 수집 → 데이터 전처리 → 연차별 데이터 정제→ 

데이터 분석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키워드는 ‘숲길’로 설정하였으며,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텍스톰(Textom, 

www.textom.co.kr)을 활용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네이버와 다음의 블로그ㆍ카페에 업로드 된 제목과 

본문을 대상으로 비정형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의 신뢰도 확보와 주관성 배제를 위해 임업ㆍ통계분석 관련 전문가 2인(박

사 1인, 박사과정 1인)이 3차례 걸친 정제과정을 수행하여 최종 가공된 정제 데이터를 확보하였다(<표 1>). 확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단어빈도, 감정단어 분석도 실시하였으며, 특정 단어에 대해 2-way 워드트리를 활용하여 분석하였

고, 주요단어와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 간의 밀집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N그램 분석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시출현 단어들의 

위치와 지위를 구분하고, 단어 간 군집을 도출할 수 있는 구조적 등위성(CONCOR)분석을 실시하였다(한장헌ㆍ조윤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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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데이터 분석 틀

삭제(해당 단어의 완전 삭제) 수정(단어의 일부 삭제 및 수정)

a. 특정 시간대와 관계없는 단어 a. 식별되는 단어 중 잘린 단어 완성

 - 5, 8  - 1구→1구간, 지치→지치다

b. 식별되지 않는 단어(외글자) b. 붙어있는 단어 간 띄어쓰기

 - 은, 는, 이, 하, 가, 위하   - 소나무숲길→소나무 숲길

<표 1> 단어 수정 및 삭제 목록 

Ⅳ. 결과 및 고찰

1. 블로그ㆍ카페 숲길 관련 글 수

2011∼2020년의 숲길과 관련된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카페를 수집한 결과, 총 약 510만 건을 수집하였으며 2011∼2019년까지 

숲길에 대한 관련 글은 매년 3%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그림 2>). 하지만 2020년도는 2019년에 비해 1천 100건 감소하였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대적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단어빈도 분석

2011∼2020년도 숲길에 대한 단어빈도 분석 결과 ‘가다’, ‘걷다’, ‘보다’ 등이 높은 빈도로 출현하였다(<표 2>, <표 3>). 

이는 숲길을 가서 걷고 보는 동적인 행태가 주로 이뤄지고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다. 숲길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단어로 주로 ‘좋다’, ‘아름답다’ 등의 단어가 상위에 노출되었다. 이는 숲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점은 2011년과 2012년 숲길 정책 초기 ‘산행’, ‘정상’, ‘오르다’와 같이 정상 지향적인 등산과 

관련된 단어가 출현하였으나, 점차 ‘산책’과 ‘카페’와 같이 휴식을 취하거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련 단어가 상승하였다. 

이는 산림청에서 수직적 개념의 등산정책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수평적 개념의 숲길 정책으로 

전환한 것이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는 중이고 이용객들 또한 이러한 변화를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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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블로그ㆍ카페 숲길 관련 글 수(개)

2011 2012 2013 2014 2015

순위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1 가다 57,818 가다 58,741 숲길 61,625 숲길 72,905 숲길 81,550

2 숲길 50,311 숲길 53,100 가다 51,919 가다 54,624 가다 59,221

3 숲 43,811 걷다 45,066 걷다 47,734 걷다 51,949 걷다 54,801

4 걷다 43,623 숲 42,976 숲 46,455 숲 47,744 숲 48,199

5 보다 36,485 보다 38,139 보다 37,794 보다 40,247 좋다 44,005

6 간다 33,299 간다 33,999 따르다 35,254 좋다 38,408 보다 42,014

7 없다 29,786 없다 29,904 없다 32,431 따르다 36,889 따르다 35,656

8 나 29,653 나 29,883 좋다 32,429 없다 32,761 없다 34,086

9 길 25,391 길 25,272 지나다 28,895 지나다 29,305 지나다 30,145

10 오다 24,747 오다 24,792 보이다 26,575 보이다 28,614 나무 29,908

11 사람 23,975 좋다 24,535 길 26,132 길 27,952 길 29,730

12 좋다 23,223 사람 23,846 사람 25,388 나무 27,480 보이다 29,486

13 오르다 22,874 따르다 22,989 오르다 24,091 사람 26,259 같다 27,170

14 따르다 22,007 오르다 22,870 나무 23,221 같다 24,940 사람 25,980

15 나무 21,236 나무 21,748 간다 22,813 오르다 24,388 간다 24,308

16 아름답다 20,550 아름답다 20,995 같다 22,603 간다 23,749 가는길 23,410

17 소나무 20,205 소나무 20,849 가는길 20,603 가는길 22,052 오르다 23,158

18 산행 19,744 산행 20,474 아름답다 20,235 아름답다 21,024 여행 22,731

19 같다 18,983 가는길 19,776 산행 20,099 만나다 20,698 나오다 21,765

20 지나다 18,924 지나다 19,481 만나다 19,845 소나무 20,350 오다 21,701

<표 2> 2011∼2015년 연도별 단어빈도(상위 30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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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017 2018 2019 2020

순위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1 숲길 98,103 숲길 101,936 숲길 121,091 숲길 119,590 숲길 149,314

2 가다 69,908 가다 76,848 가다 82,527 가다 85,229 가다 78,370

3 걷다 60,277 보다 60,771 걷다 59,824 걷다 71,212 걷다 77,609

4 하다 57,283 걷다 56,628 보다 59,728 좋다 61,203 좋다 75,096

5 숲 53,049 숲 54,486 숲 53,446 보다 56,875 보다 54,077

6 보다 52,228 간다 47,129 간다 49,870 숲 50,510 숲 41,862

7 좋다 43,359 좋다 45,328 좋다 49,443 간다 43,147 따르다 39,728

8 간다 40,202 나 41,412 나 42,551 여행 36,783 없다 38,235

9 나 34,045 오다 35,156 오다 36,835 오다 35,218 같다 36,656

10 없다 33,498 없다 32,364 제주도 35,529 없다 34,619 길 35,875

11 오다 31,912 여행 31,648 여행 35,008 제주도 34,251 산책 34,318

12 길 30,662 길 31,561 없다 32,704 길 33,153 보이다 32,183

13 나무 29,284 제주도 30,873 길 31,676 같다 32,555 카페 30,877

14 여행 27,083 나무 28,480 같다 28,144 나 31,600 지나다 30,353

15 같다 27,063 같다 26,787 가는길 26,430 따르다 29,027 제주도 30,259

16 사람 25,676 가는길 26,147 나무 25,514 산책 27,011 여행 30,007

17 가는길 25,446 사람 24,452 사람 24,134 나무 26,985 오다 29,440

18 따르다 24,817 거리 23,443 산책 23,995 가는길 26,965 나오다 29,120

19 제주도 23,488 산책 22,424 거리 23,361 사람 26,010 사람 28,939

20 보이다 21,824 오르다 21,241 오르다 20,784 보이다 25,109 간다 27,747

21 오르다 21,146 따르다 21,163 사려니숲길 20,393 지나다 23,995 나무 27,747

22 지나다 20,762 아름답다 20,380 아름답다 19,982 많다 23,006 많다 25,523

23 아름답다 20,726 소나무 19,694 많다 19,867 카페 22,862 제주도 25,007

24 산책 19,805 보이다 19,077 보이다 19,831 사려니숲길 22,486 가는길 24,474

25 소나무 19,474 많다 18,718 소나무 18,922 오늘 20,999 만나다 23,820

26 사려니숲길 17,492 지나다 18,238 코스 18,758 오르다 20,955 오르다 23,775

27 산행 16,859 사려니숲길 18,047 지나다 18,441 거리 20,352 코스 23,213

28 코스 15,927 코스 17,692 오늘 18,429 아름답다 20,328 사려니숲길 22,322

29 나오다 15,346 산행 16,488 사진 17,279 코스 20,264 오늘 22,068

30 찾다 15,246 오늘 16,304 카페 16,984 소나무 19,754 사진 21,473

<표 3> 2016∼2020년 연도별 단어빈도(상위 30위) 

21 가는길 18,586 같다 18,929 소나무 19,818 나오다 19,791 만나다 21,046

22 보이다 17,264 보이다 18,358 나오다 18,497 오다 19,434 아름답다 20,954

23 마음 15,551 마음 15,931 오다 18,327 산행 19,382 소나무 19,500

24 산 14,389 계곡 14,894 찾다 16,098 여행 19,198 산행 18,825

25 여행 13,775 여행 14,551 마음 16,088 많다 17,624 많다 18,803

26 계곡 13,596 산 14,081 여행 15,637 마음 15,929 제주도 18,369

27 찾다 13,350 바람 13,322 많다 15,008 찾다 15,772 찾다 16,823

28 바람 13,167 찾다 13,274 계곡 14,630 코스 14,274 산책 16,522

29 정상 13,003 많다 13,088 내리다 14,013 가을 13,887 사려니숲길 15,908

30 일 12,663 정상 13,064 산 13,607 내리다 13,834 코스 15,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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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2020년 데이터를 통합하여 동사, 형용사, 나무, 숲길, 지역 등 5개 유형의 상위 20개 단어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첫째, ‘동사’는 ‘가다, 걷다, 간다’ 등 동적인 형태의 단어가 상위에 노출되었다. 특색 있는 단어로는 ‘먹다’ 

단어가 17위로 수집되었다. 우경숙(2020)은 먹는 행위를 에너지원 행태로 표현하였는데, 먹는 행태와 ‘걷다, 타다’ 등의 동사는 

‘돗자리, 텐트 등’ 상관성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10년 이후 사회적으

로 먹는 문화가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았고, 음식과 먹기 등을 즐기기 위해 공원을 찾는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형용사’는 ‘좋은, 멋진, 울창한’ 등 긍정의 단어가 상위에 노출되었다. 숲길은 일상이나 부정적인 사회현상의 도피처로 

인간의 삶에서 쉼을 제공하는 자연공간으로써, 긍정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됨에 따라(신원섭, 2005) 관련 단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특색 있는 단어 중 ‘없는’이 상위로 도출되었는데, 이용객이 없다고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세부적인 

분석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나무’는 ‘소나무’, ‘대나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 한국갤럽(2019)에서는 가장 좋아하는 나무를 설문한 결과 소나무

(51%)가 1순위로 나타나 좋아하는 소나무와 관련 있는 숲길에 방문하였거나 소나무를 보면서 숲길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순위로 나타난 ‘대나무’는 담양대나무축제로 인해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2017년부터 3년 연속 문화관광 최우수축

제 선정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문화관광 우수축제에 선정되는 등 2019년 기준 방문객이 90만 명으로(서울경제, 2020. 01. 02) 

대나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됨에 따라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숲길’ 관련 단어는 ‘사려니숲길’의 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의선숲길’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숲길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높은 빈도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명’과 지역에 위치한 ‘숲길’의 빈도가 상위에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를 토대로 제주와 서울에 위치한 숲길에 이용객이 많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역’은 ‘제주’, ‘서울’, ‘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는 2011∼2014년 동안 50위 이내로 나타났으나, 2015년 

20위권으로 상승하여 그 이후에는 10위권 이후로 유지하고 있었다. 2014년 8월 기준 저가항공사 국내선 여객 점유율이 50.2%로 

대형항공사를 처음으로 앞질렀고, 2015년 53.1%로 집계되었다(국토교통부, 2019). 이는 저가항공 활성화로 제주도로의 접근성이 

용이해져 보다 많은 방문객과 관련 글이 게시되어 ‘제주’ 단어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제주도 관광객 

수(내ㆍ외국인 포함) 874만 명, 2014년, 1,227만 명, 2015년 1,36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제주관광공사, 2012; 2015; 2016). 

2015년도 관광객 수는 2011년도와 2014년에 비해 각각 56%, 10% 증가하였다. 또한 글로벌 제주 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2014) 

보고서에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관광 관련 사이트 구축, SNS 활용 홍보, 웰빙 및 웰니스 홍보 제작 등을 계획하여 제주의 

자연ㆍ관광자원을 알리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제주 지역의 사려니숲길, 올레길, 성산일출봉 등 숲과 산 관련된 자연 관광목적지

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났고, 긍정적인 평가로 정보가 공유되면서 제주와 연관된 단어 노출의 파급효과가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동사 형용사 나무 숲길 지역명

순위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단어
빈도
(개)

1 가다 675,205 좋은 437,029 소나무 199,449 사려니숲길 134,036 제주 340,971

2 걷다 568,723 없는 330,388 대나무 95,986 경의선숲길 40,843 서울 110,460

3 보다 478,358 같은 263,830 전나무 72,386 올레길 20,070 강원 66,679

4 간다 346,263 아름다운 203,768 자작나무 33,843 대나무숲길 15,163 부산 35,894

5 오다 277,562 많은 163,970 동백나무 29,115 경춘선숲길 12,791 경주 28,653

6 따르다 267,530 예쁜 105,484 편백 22,378 삼나무숲길 11,950 담양 26,615

7 지나다 238,539 맑은 68,341 벚나무 16,023 자작나무숲길 10,796 경기도 25,847

8 보이다 238,321 멋진 56,374 삼나무 15,147 편백나무숲길 9,931 전남 24,375

9 오르다 225,282 큰 51,845 은행나무 11,465 울창한숲길 9,066 평창 23,563

10 나오다 169,431 넓은 51,064 단풍나무 10,108 해파랑길 7,799 가평 21,457

11 만나다 164,592 울창한 48,491 진달래 9,819 오솔길 4,690 월정리 20,736

<표 4> 2011∼2020년 데이터 통합 요소별 단어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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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way 워드트리 분석

단어빈도 중 ‘가다’와 ‘걷다’가 상위에 출현하여 어떠한 단어와 연관 있는지 2-way 워드트리 방법으로 202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가다’는 ‘내려’, ‘사려니숲길’과 ‘걷다’는 ‘좋다’와 ‘따르다’와 연관이 가장 높았다(<그림 3>). 이는 ‘숲길에 

가서 걷는 것은 좋다’라고 해석이 가능하였다. 

2011∼2020년까지 숲길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으나, ‘없다’의 단어가 매년 도출되고 있었다. 

2020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숲길에 사람이 없어서 좋다’가 대표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없다’의 의미가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장소인 숲길을 블로그ㆍ카페에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림 3> ‘가다’, ‘걷다’, ‘없다’ 2-way 워드트리 분석

2020년은 ‘산책’, ‘카페’ 단어빈도 상승이 높게 나타났다. ‘산책’은 2015년부터 도출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빈도수가 높아졌다. 

‘산책’ 연관단어를 통해 ‘숲길에서 산책은 가볍고 좋다’로 해석할 수 있었다(<그림 4>). 같은 결과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0)에

서 성인남녀 20∼65세 이하 약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대처 방법으로 가벼운 운동 또는 산책이 46.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카페’는 ‘네이버에서 추천하는 숲길에 위치한 예쁜 카페를 가봤는데 좋다’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숲길 인근의 맛집, 카페, 관광지 정보와 숲길 또는 주변 인프라를 이용했던 이용자들의 후기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다면 숲길 이용객들의 만족도와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2 찾다 157,863 높은 44,357 참나무 9,570 아름다운숲길 3,691 인천 17,412

13 만들다 130,054 깊은 41,019 잣나무 9,327 나무숲길 3,387 양평 17,332

14 타다 105,758 푸른 40,219 메타 세퀘이어 8,279 단풍나무숲길 2,625 경북 16,977

15 느끼다 97,196 즐거운 37,120 느티나무 6,996 퍼지는숲길 1,929 경남 15,443

16 내리다 93,874 쉬운 33,584 철쭉 5,266 머체왓숲길 1,827 홍천 14,482

17 먹다 74,662 힘든 32,737 비자나무 5,177 서울둘레길 1,304 파주 14,350

18 들어가다 64,811 시원 29,036 금강송 4,818 동백나무숲길 952 통영 14,132

19 듣다 59,819 하얀 17,153 개나리 3,921 잣나무숲길 936 강릉 12,954

20 하다 57,283 가까운 15,774 낙엽송 3,001 우거진숲길 926 대구 1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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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산책’, ‘카페’ 2-way 워드트리 분석

4. 감정단어 분석

감정단어 분석 결과, 숲길에 대한 긍정단어 비율은 2011년 73.7%에서 2020년 82.5%로 연평균 0.88% 상승하였고, 부정단어 

비율은 2011년 26.3%에서 2020년 17.5%로 연평균 0.88% 감소하였다(<그림 5>).

<그림 5> 연도별 긍정ㆍ부정 감정단어 비율

긍정단어를 3가지 세부감정 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호감’ 감정을 제외한 ‘기쁨’과 ‘흥미’ 감정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였으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표 5>). ‘호감’은 매년 상승하여 10년 동안 약 1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를 거듭날수록 

숲길에 대한 인식이 점차 호감의 공간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부정단어를 6가지 세부감정 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슬픔’ 감정을 제외한 ‘거부감’, ‘두려움’, ‘분노’, ‘통증’, ‘놀람’ 감정은 

매년 미미하게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슬픔’은 10년간 다른 감정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슬픔’으로 군집 된 단어는 ‘힘들다’의 빈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이정수 등(2020)이 국내 주요 숲길인 

지리산둘레길, 서울둘레길 등의 소셜미디어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모든 조사대상지에서 ‘힘들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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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호감 58.8 60.8 61.8 63.1 63.9 64.7 65.7 66.3 66.8 68.1

기쁨 8.8 8.7 8.7 8.8 8.8 8.7 8.6 8.6 8.7 8.1

흥미 6.1 5.8 6.1 6.1 6.3 6.4 6.5 6.6 6.8 6.3

슬픔 15.4 14.1 13.1 12.0 11.1 10.3 9.7 9.2 8.3 8.2

거부감 5.1 5.0 5.0 4.7 4.8 4.8 4.6 4.6 4.6 4.6

두려움 2.6 2.3 2.3 2.3 2.3 2.4 2.2 2.1 2.1 2.1

분노 1.2 1.2 1.0 1.1 1.0 1.0 .9 .9 .9 .8

통증 1.2 1.1 1.1 1.0 .9 .8 .8 .8 .8 .8

놀람 .4 .5 .5 .5 .5 .5 .5 .5 .5 .5

<표 5> 연도별 세부감정 비율(단위: %)

구분
         연도

감정단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긍정

좋다 10.2 10.5 11.4 12.8 14.0 14.9 15.9 16.4 17.2 18.5

자연스럽다 5.83 6.19 6.60 6.63 6.52 6.42 6.41 6.19 6.12 6.01

아름답다 7.73 7.69 7.01 6.81 6.40 5.85 5.48 5.11 4.77 4.29

멋지다 3.48 3.92 3.99 4.22 4.35 4.28 4.21 3.93 3.85 4.00

사랑스럽다 4.68 4.35 3.84 3.72 3.20 2.73 2.60 2.47 2.34 2.11

시원하다 2.41 2.72 2.72 2.66 2.72 2.87 2.58 2.62 2.33 2.12

추천 1.37 1.70 1.82 2.15 2.15 2.37 2.87 3.57 3.67 4.05

예쁘다 1.00 1.12 1.32 1.64 1.98 2.37 2.63 3.09 3.35 3.69

행복하다 2.23 2.08 2.08 1.83 1.78 1.82 1.74 1.85 1.77 1.82 

즐겁다 1.45 1.43 1.47 1.46 1.46 1.39 1.41 1.35 1.38 .00

부정

힘들다 1.25 1.28 1.33 1.31 1.30 1.35 1.30 1.31 1.29 1.40

아쉽다 .66 .65 .70 .76 .78 .80 .80 .81 .79 .82

그리워하다 1.49 1.22 1.00 .84 .69 .54 .48 .45 .35 .37

어렵다 .81 .80 .83 .73 .74 .71 .67 .69 .66 .67

아프다 .55 .50 .51 .46 .43 .38 .41 .39 .39 .37

무섭다 .00 .00 .42 .00 .46 .51 .47 .46 .45 .48

걱정하다 .00 .00 .00 .00 .38 .40 .40 .42 .45 .42

심하다 .00 .00 .00 .00 .00 .00 .36 .36 .36 .37

쓸쓸하다 .58 .50 .00 .00 .00 .00 .00 .00 .00 .00

별로 .00 .00 .00 .00 .00 .38 .00 .00 .00 .00

<표 6> 연도별 긍정, 부정 세부감정단어 비율(상위 10위, 단위: %)

5. N-그램 분석

2011년 N그램 분석결과 ‘소나무’와 ‘숲길’, ‘숲’의 연결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6>). 이는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소나무가 숲길 이미지로써 대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전나무, 대나무도 높게 나타났는

데, 이는 나무와 관련된 숲길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12년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2011년도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대나무’와 ‘숲’의 연결강도가 전년도에 비해 높게 도출되었

는데(<그림 7>), 2012년 담양군이 관광산업 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버려진 대나무 숲을 웰빙 숲으로 

가꿔 15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서울경제, 2020. 01. 02), 대나무 숲에 관심을 가지고 블로그·카페에 장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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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를 설명하고 제공하여 단어 노출이 많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2013년 분석결과 ‘걷다’와 ‘좋다’의 연결강도가 강하게 나타났다(<그림 8>). 이는 숲길을 걷는 것이 좋다는 인식이 상승하기 시작한 

시기로 판단된다. 그리고 숲길의 연관단어로 산책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 이는 숲길 걷기 인식이 가벼운 산책으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4년 분석결과 다른 연도의 결과에 비해 울릉도, 영월, 안동, 인천, 강화도 등 지역 명칭이 많이 등장하였다(<그림 9>). 

이는 산림청(2015)의 숲길·등산 정책사업 추진실적을 살펴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내에서 전국적으로 숲길, 등산로, 

트레일 등 구간 확장 조성사업에 의해 기인한 것으로 본다.

2015년 분석결과 ‘가볼 만한→곳’이 처음으로 출현하였다(<그림 10>). 이는 숲길을 가볼 만한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며, 숲과 관련된 관광지는 전국적으로 가볼 만한 관광명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2016년 분석결과 ‘경의선’과 ‘숲길’의 연결강도가 강하게 도출되었다(<그림 11>). 경의선 숲길은 2012년 대흥동 구간을 

시작으로 2016년 전체구간 조성이 완료(나무위키, 2021)되어 주목과 관심을 받기 시작하였고, 이름에 숲길이 포함되어 ‘숲길’과 

연관이 높게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7년 분석결과 ‘자작나무’와 ‘숲’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그림 12>), 이는 인제자작나무 숲의 인기가 급상승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판단된다. 인제국유림관리소의 내부통계에 따르면, 인제자작나무 숲은 2012년 일반인들에게 개방된 이후 2016년 

방문객이 23만 명, 2017년에는 34만 명으로 전년대비 48% 상승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2018년 분석결과 ‘저장’과 ‘관심’ 단어가 특색 있게 도출되었다(<그림 13>). 이는 숲길을 관심 가지고 저장해야 하는 장소로 

인식하는 시기라고 판단된다. ‘저장’ 단어는 사진을 찍어 저장한다는 뜻으로 유추할 수 있고 ‘관심’ 단어는 저장된 사진을 소셜미디

어에 업로드하고, 이에 따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숲길을 방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광목적지에 대한 관심을 개인만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닌, 저장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가 지속될 것으로 본다. 

2019년 분석결과  ‘사진→찍다’의 단어의 연결강도도 강해지기 시작하였다(<그림 14>). 최근 걷기를 통해 인간과 공간 사이에 

정서적 관계를 형성하는 ‘걷기를 동반한 사진유도기법’이 개발되었다(Lee et al., 2017). 김미영·전상인(2014)은 걷기가 몸의 

모든 감각을 열어둠으로써, 쉽게 드러나지 않거나, 간과된 공간 전체를 지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다. 우경숙(2020)은 

걸으며 사진을 찍는 행동 중 걷고 있는 자신의 신발, 나뭇잎 한 장 등을 찍는 행위는 사실적인 사진만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소셜 매체에 글과 이미지로 표현하는 시대에 있다고 하였다. 

2020년 분석결과  ‘서울특별시’와 ‘성동구’가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그림 15>). 이는 성동구에 위치한 서울숲 방문객들의 

급부상으로 인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써 활동 범위가 제한되어 여가활동을 장거리가 아닌, 

접근성이 가까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담(2021)은 코로나 전·후로 나누어 경의선숲길 

이용행태를 연구한 결과 코로나 이전에는 방문목적으로 피크닉과 버스킹이 주목적이었으나, 현재(코로나 이후)는 산책, 운동 

위주의 목적으로 프레임이 바뀌었다고 하였다. 숲길은 감염병 노출 위험도가 낮은 대안 공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는 개방된 외부공간이라는 공간적 특성으로 혼잡도가 방문에 있어 두려운 요소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그림 6> 2011년 N그램 분석 <그림 7> 2012년 N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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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2013년 N그램 분석 <그림 9> 2014년 N그램 분석

<그림 10> 2015년 N그램 분석 <그림 11> 2016년 N그램 분석

<그림 12> 2017년 N그램 분석 <그림 13> 2018년 N그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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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2019년 N그램 분석 <그림 15> 2020년 N그램 분석

6. CONCOR 분석

수집된 데이터에서 단어들 간 군집성을 확인하기 위해 CONCOR 분석을 UCINET(Ver. 6.72)을 사용하여 각 연도별 7개 

또는 8개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그림 16∼25>). 그룹화한 결과 ‘숲길특성, 없다, 동적행태, 1코스, 제주, 산행, 산책’ 

등 18개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며, ‘숲길특성’, ‘제주’ 그룹은 모든 연도에 출현하였다.  첫째, 빈도가 가장 많이 나타나 연결강도가 

높은 ‘숲길특성’을 살펴보면 ‘가다, 걷다, 보다, 눈, 바람, 아름답다, 좋다’ 등으로 군집되었다. 10년(2011∼2020) 동안 주로 

긍정적인 단어들이 상위에 도출되었으나, ‘없다’가 2017∼2020년도에 ‘숲길특성’ 그룹에 주기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없

다’와 연결 강도가 높은 글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지친 심신을 달래기엔 여행만 한 것이 없다.’, ‘여기도 사람이 

거의 없다.’ 등으로 부정적인 맥락이 아닌 긍정의 의미로 ‘없다’가 사용되고 있었다.

둘째, ‘제주’ 그룹도 모든 연도에 출현하였고 그룹화된 단어는 ‘제주, 여행, 사려니숲길’로 도출되었다. 블로그ㆍ카페 특성상 

직접 다녀온 장소나 이용해 본 것에 대해 느꼈던 감정을 블로그ㆍ카페를 통해 타인에게 정보 제공 또는 추천하는 행동의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산행’ 그룹은 2011∼2014년에는 ‘정상, 오르다’로 그룹화되었는데, 2015∼2019년에는 ‘정상’ 단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숲길이 정상까지 등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산 행태가 아닌, 가볍게 오르내릴 수 있는 여가활동 장소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넷째, ‘소나무’ 그룹은 대부분 ‘숲, 계곡’으로 그룹화되었으나, 2016년에는 ‘따르다’ 단어가 등장하였다. 이는 금강소나무 

숲길 보전을 위해 2016년도에 시행한 ‘가이드 동반 예약탐방제’ 운영으로 가이드를 따라 소나무 숲길을 탐방하는 제도가 생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국립산악박물관, 2016).

그 외에도 ‘가볼 만한, 카페, 맛집’ 등 단어들이 등장하여 숲길이 걷고 오르내리는 동적행태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소비행태의 융ㆍ복합적인 장소로 바뀌고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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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2011년 CONCOR 분석 <그림 17> 2012년 CONCOR 분석 

<그림 18> 2013년 CONCOR 분석  <그림 19> 2014년 CONCOR 분석  

<그림 20> 2015년 CONCOR 분석 <그림 21> 2016년 CONCOR 분석

<그림 22> 2017년 CONCOR 분석 <그림 23> 2018년 CONCOR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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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2019년 CONCOR 분석 <그림 25> 2020년 CONCOR 분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 이용자에 대한 숲길 인식을 파악하고자 단어빈도, 감정단어, 2-way 워드트리, N그램,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숲길을 활용한 관광학 분야와 숲길 정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실무자 및 전문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실무적ㆍ학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10년간(2011∼2020년)의 숲길과 관련된 블로그ㆍ카페 글 약 510만 건을 수집하였고, 수집된 글 수는 

2011∼2019년은 상승하였다가 2020년은 미미하게 하락하였다. 이는 2020년 폭이 좁고 자연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의선 숲길 

포스팅 건수는 감소하였고, 자연성과 개방성이 강한 관악산의 포스팅 건수는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채진해 등(2020)의 연구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점차 사람이 적은 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숲길을 

적정한 수용력과 자연스러움을 유지하며 코로나19 시대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힐링 공간으로써 인식될 수 있도록 휴양ㆍ치유길이

나 레저 스포츠길과 같은 기능 중심의 숲길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둘째, 단어빈도는 ‘숲길’을 제외한 ‘가다’와 ‘걷다’의 동적행태의 단어가 중점적으로 도출되었고, 이는 숲길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 N그램 분석 결과 ‘숲→속’, ‘숲길→걷다’의 빈도가 높고 연결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2018년과 2019년도에는 ‘저장→관

심’, ‘사진→찍다’의 특색 있는 단어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숲길을 걸으며 사진을 찍고 저장하여 관심을 공유하는 행태가 이루어지

고 있다고 판단된다. CONCOR 분석 결과 동적행태의 ‘걷다, 좋다, 가다’ 등과 ‘아름답다, 좋다’ 등으로 그룹화된 ‘숲길특성’ 

그룹과 ‘사려니숲길’을 포함한 ‘제주’ 그룹이 모든 분석기간에 출현하였다. 따라서 제주의 지역자원 및 인문사회적 콘텐츠와 

연계한 숲길 운영ㆍ관리체계, 마케팅 등을 벤치마킹하여 일반 숲길이나 국가숲길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감정단어 중 긍정단어는 ‘좋다, 자연스럽다, 아름답다’ 등으로 도출되었고, 부정단어는 ‘힘들다, 아쉽다’ 등으로 도출되었

다. 숲길은 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장소를 통과하거나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잘 느낄 수 없는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공간자원을 활용하여 더 많은 방문객과 재방문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특성 파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부정적인 

부분도 세밀하게 파악하여 어떠한 점이 문제이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을 구명함으로써 이용객의 부정적 인식을 줄여야 할 것이다. 

힘들지 않은 초보자 코스, 비대면 체험(VR 등산 체험 등)의 콘텐츠 조성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하자면 주요 포털의 10년간의 소셜미디어 이용자 인식분석 결과 이용객이 숲길에서 행하는 행동이 산 정상을 ‘오르다’와 

같이 크고 동적인 수직적 행태보다는 카페나 맛집에서 음식을 즐기고 사진을 찍고 가벼운 산책 등을 즐기는 다소 정적인 수평적 

행태로 인식의 프레임이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용객 욕구를 가장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지역은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저가항공을 통한 접근성 향상으로 제주도 이용객이 많아지고 블로그ㆍ카페에 업로드한 긍정적인 정보를 공유함으

로써, 더욱 많은 이용객이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이용객이 많아진 이유인 접근성 향상, 산책을 하는 것처럼 

쉬운 난이도의 숲길 조성 혹은 안내체계 개발, 그리고 주변 관광자원, 특히 맛집과 카페의 연결 혹은 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기존 숲길이나 국가숲길에 접목한다면 보다 많은 이용객이 방문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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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시사점은 첫째, 텍스트 마이닝을 통해 시ㆍ공간의 제약을 보완할 수 있었고 방대한 데이터의 양을 여러 분석 기법을 

통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그리고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ㆍ카페의 글은 숲길을 실제로 이용해본 사람들의 의견이 

담긴 글로써 이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금까지 대부분의 숲길 인식연구는 이용자 만족도 조사(5점 및 7점 척도 등), 이용행태(가다, 먹다, 걷다 등)의 단일차원에

서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숲길 자원을 경험해 본 이용객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감정 또는 만족도와 이용행태 등을 

따로 분류하는 것이 아닌 복합적인 차원에서의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숲길 활성화 방안의 기초자료(근거)로 제공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셋째, 숲길에 대한 인식을 2way 워드트리 등 심층분석을 활용해 실용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 선행연구

들을 살펴보면, 단어빈도 분석에 그치는 연구가 대부분으로 단어와 단어 간 인과관계, 그리고 갑자기 나타난 단어의 의미를 

밝힌 연구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단점을 일부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분석에 활용된 데이터가 블로그ㆍ카페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향후 연구는 실제 숲길 이용객이 

인식하는 정도가 다양한 방법(온ㆍ오프라인 설문)과 매체(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서 차이가 있는지 구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중의 숲길 인식을 보다 면밀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분석 과정 중 ‘없다’와 같은 단어는 

뜻으로만 해석한다면 부정적인 의미지만 수집된 데이터를 살펴보면 긍정의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단어의 뜻으로만 긍정과 부정 

단어를 분류하는 프로그램의 한계로 보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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